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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

(70.8%)으로 확인됨

■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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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외로움 의제 부상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구조의 변화는 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사회 변동의 한 축으로 작용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외로움’

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 9천 가구에서 2024년 

804만 5천 가구로 약 37.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29.3%에서 36.1%로 확대되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함

- 특히 2024년 기준, 70세 이상 노인은 1인 가구 중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9세 이하 청년층도 17.8%로 뒤를 이어, 외로움이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구조화된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외로움은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며, 고립과 단절은 하나의 ‘정상화된 

경험’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외로움을 재생산하는 사회환경이 고착화됨.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social disease)’, ‘새로운 전염병(new pande

mic)’으로 개념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음(백지혜·류병주, 2024; 장세길, 2025)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외로움과 고립·단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외로움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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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외로움 위험과 인천의 특수성

❍ 외로움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주기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음

- 정순둘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우선순위에서 전기노령층은 ‘외로움과 고립’을 1순위로, 청년은 ‘구직 문제’에 

이어 ‘외로움과 고립’을 2순위로, 중장년 및 후기노년층은 3순위로 응답함

- 이 결과는 외로움의 정책적 대응이 생애주기별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전기노령층과 청년층에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세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Ÿ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층 외로움은 일자리와 여가 정책을 

중심으로, 노년층 외로움은 여가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외로움

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연결하려는 시도임

❍ 특히, 인천시 전기노령층(65~74세)의 인구 비중은 2024년 9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1.6%로 2021년 9월(8.8%)보다 증가하였으며, 전체 노인 중에서도 62.2%로 전국

(59.2%)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인천이 고령화와 함께 외로움 고위험군(전기노령층)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하며,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함

- 한편, 청년층에서도 ‘고립은둔청년’, ‘가독돌봄청년’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립 유형이 부상하고 있음.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한 

채 주변화된 삶을 반복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음.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

는 사회적 과제로 그 문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외로움은 고령화, 가족구조의 해체, 사회적 단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특히 전기노령층과 청년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

로 구조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로움 관련 정책은 주로 고독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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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극단적 결과에 대응하는 사후적 개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애주기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는 외로움의 원인과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조망하고, 

인천 시민들의 외로움 실태와 관련 요인을 생애주기별(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중심)로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중심 외로움 대응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분석함

- 청년층은 구직의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주거·소득의 불안정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집단임. 특히 ‘고립·운둔청년’, ‘가족돌봄청

년’ 등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계 단절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높아 외로움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음

- 고령층은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관계 단절, 신체 기능 노화 및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 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결합되어 외로움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임(Cohen-Mansfield et al., 2016; Dahlberg et al., 2022; 

Dahlberg et al., 2024)

- 이들 집단은 공통적으로 관계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위험, 

즉 케어 리스크(care risk)’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에서 선제적 정책 개입이 요구됨

Ÿ 다만, 1인 가구는 ‘외로움’의 주요 대상이지만, 1인 가구 내 연령이 혼재되어 

있고, 이들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별도의 분석 

대상 범주로 설정하진 않았음

Ÿ 한편, 중장년층도 외로움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구 목적상 후속 과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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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생애주기별 외로움의 특성과 발생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 방식을 적용함

-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관계 단절이 맞물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과 

여가정책의 방향에서 분석함

- 고령층은 관계망 약화와 삶의 의미 상실 문제가 주요하므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존 과제인 아래 두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 민경선(2025), 「인천청년의 여가권 증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방안」

- 정혜은(2025),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아울러 일자리 정책, 공간정책 등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사례조사와 

문헌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 및 과제를 제시함

3)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됨(〔그림 1-1〕 참고)

- 2장에서는 외로움의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등 이론적 배경을 

정리함

- 3장에서는 고령층 외로움의 양상과 정책적 필요를 분석하고, 여가와 관계망 

중심의 정책을 검토함

- 4장에서는 청년층 외로움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일자리·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5장에서는 영국의 선도적인 외로움 대처 전략을 비롯하여, 국내 중앙 및 지자체의 

외로움 및 고립 청년 지원 정책사례들을 검토함.

- 마지막 6장에서는 생애주기별 외로움의 특성과 지역적 대응 필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맞춤형 예방 중심의 외로움 대응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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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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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로움 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1. 외로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배경

❍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화, 만혼, 고령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인하여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박민진·김성아, 2022) 

- 그간 국내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영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외로움에 대한 정부 대처가 증가하고 있던 가운데,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외로움을 신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2; 김기태 외, 2022)

- 안수정 외(2023)는 외로움의 정도가 심할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를 유발하

고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함

- 또한 외로움은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가지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체면 민감성’이 높은 한국인들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을 규정하거나 명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본인의 상태를 자각하고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김기태 외(2022)는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 논의 안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주목받게 된 주요 사회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았음

- 첫째, 개인화로 인한 가구 규모의 축소 및 가족 기능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

- 둘째, 개인-가족-국가를 기준으로 설계된 복지국가 체계와 외로움·사회적 고립 

간의 부정합성

- 셋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크고 다양한 영향에 대한 

근거 축적으로 인해 증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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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소비행태로 ‘외로움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외로움이 정신건강, 공공의료, 주거, 커뮤니티, 로봇인형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사회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서혜

빈, 2024. 12. 26., 정하연, 2024. 4. 24.)

2. 외로움 정의

❍ 외로움은 사회욕구이론에 근거하여 ‘관계 결핍으로 인한 좌절 반응’으로 정의하거나 

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이 관계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과 실제 관계에서 충족된 정도 

사이의 인지적 불일치’로 정의함(서영석 외, 2020)

❍ 유사한 개념인 고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구조적·기능적 연결의 부재를 일컫는 개념인 데 반해 외로움

(loneliness)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함(Vangelisti & Perlman, 2006; Veazie et al., 2019)

❍ 장세길 외(2023)는 외로움은 고독사의 원인이 되며, 고립과 고독보다 범위가 큰 

개념임을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함

❍ 한국은 외로움보다는 최악의 결과인 고독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외로움이 주변화되

고 문제를 협소하게 정의할 가능성이 있음(김아래미, 2023). 정신건강 측면에서 

고독사보다는 외로움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

자료(출처)：장세길 외(2023)

〔그림 2-1〕 외로움 개념: 고립과 고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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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로움 정책의 필요성

1) 개인적 차원

❍ 가족 해체, 1인 가구의 급증, 도시화와 주거의 분절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 등은 외로움을 단순한 개인 감정을 넘어 정책 개입이 필요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음. 이처럼 현대사회는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재생

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로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 잘 알려진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은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고 빈곤을 재생산하며,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Lapane, Lim, McPhillips, 

Barooah, Yuan and Dube, 2022; 박명숙·김윤태, 2024; 최혜지, 2025 재인용)

Ÿ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3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인을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함(성서

호, 2025. 7. 25.)

Ÿ 자살률 상승의 배경에는 우울감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있으며, 우울감 등의 심리적 

요인 전단계로서 외로움에 대한 조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김혜정·박혜림(2020)의 연구에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조사한 결과 

외로움은 짜증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외로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더불어 외로움은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밀감, 일치감, 이해심과는 상관관계가 낮고, 경계, 불안, 갈등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혜정·박혜림, 2020; Hawkley et al., 2003)

❍ 개인적 차원의 ‘외로움’이 긍정적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살률

과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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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차원

❍ 외로움은 개인의 심리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짐.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에 해당하는 건강위험 요인으로 비유되며(Holt-Lunstad, Smith, 

Baker, Harris, & Stephenson, 2015; 신인철·최지원, 2019), 미국 국립노화연구

소에서는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이코노미스트, 2019. 7. 13.)

- 이는 외로움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만성질환 및 의료비 지출 확대 등과 맞물려 

사회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함

을 상기시켜 줌

❍ 무엇보다 외로움은 복지국가가 직면한 ‘돌봄위기(care crisis)’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

-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가족-시장-국가’ 체계에서 가족 돌봄의 약화는 개인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시장 기반 돌봄서비스의 고착화가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음

- 특히 청년층, 고령층, 1인가구 등은 관계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위험, 즉 케어 리스크(care risk)’에 직접 노출되고 있음

- 이처럼 돌봄이 개인화되고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외로움은 공공돌

봄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회적 경고이며, 복지국가의 연대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통계 결과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이 계층적·세대적·성별적 교차성 속에서 

작동하며 외로움의 심각성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통계청의 ‘2024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4년도 21.1%로 전년도 18.5%보다 2.6%p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비율이 30.1%로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5)

- 연령대별로는 외로움의 경험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 청소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력을 가진 집단일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고 외로움을 흔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강대선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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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로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기도 함. 여성의 고립은 

정서적 민감성이나 낭만성으로 해석되는 반면, 남성의 고립은 젠더 역할 수행의 

실패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Thoits, 2011; 최혜지, 2025).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역시 외로움에 대한 정책 설계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인천시민의 외로움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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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자 외로움과 여가 정책1)

1. 고령자와 외로움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2024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24년도 21.1%로 전년도 18.5%보다 2.6%p 증가했으

며,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가 12.7%, 30대 13.0%, 40대 19.3%, 50대 20.0%, 

60세 이상 30.1%로 나타나 60세 이상의 인구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5)

❍ 고령자가 외로움에 취약한 이유는 배우자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관계 

단절, 신체 기능 노화 및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감소, 경제적 불안정 

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임(Cohen-Mansfield et al., 2016; 

Dahlberg et al., 2022; Dahlberg et al., 2024)

- 또한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외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가짐으로 인해 외로움

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 백지혜·류병주, 2024)

- 청소년은 사교적인 문제로 외로움을 겪지만, 노인은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감소와 건강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음(Perlman & Peplau, 1984; 강대선 

외, 2021)

❍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Barnes et al(2022)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자주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의료비 

지출도 높았다고 보고함

1)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정혜은, 2025)의 일부 내용을 발췌,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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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고령자 정신건강 여건

1) 정책 현황

❍ 인천시 정책 중 외로움 대응과 관련한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이 있음. 인천시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예산 중에서는 ‘노인 위험군에 대한 돌봄 지원’이 54,219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맞춤 돌봄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됨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주로 위험군에 대한 고독사를 방지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로움 대응 정책으

로는 개념과 대상층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추진전략 핵심과제 예산(백만 원)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783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비예산

3. 안부확인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관리 174.6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367

2.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 233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4,014.2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1. 전연령층 위험군 정서 및 생활 지원 6,364.2

2.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4,630

3.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지원 4,226

4. 노인 위험군에 대한 돌봄 지원 54,219

5.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238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강화 3,990

합계 78,639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1. 8.).

〔표 3-1〕 인천광역시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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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정신건강 현황

❍ 「2024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활용하여 65세 고령자 정신건강 군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과 함께 정신상담률을 인천시 

전체 평균 및 군·구별로 파악함

❍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군·구별 고령자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상담률의 

격차가 확인됨

- 인천시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및 도서지

역(옹진군)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하지만 상담률이 적음

영역 취약 지역 기준

스트레스 옹진군, 부평구
스트레스 인지율 인천시 평균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담률 인천시 평균 ↓

우울 동구
우울감 경험률 인천시 평균 ↑

우울증상으로 인한 정신상담률 인천시 평균 ↓

자살생각
미추홀구, 부평구

(※ 옹진군 0%)

자살생각률 인천시 평균 ↑

자살생각으로 인한 정신상담률 인천시 평균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2024). 2024 지역사회 건강통계 

〔표 3-2〕 고령자 정신건강 영역별 취약 지역

3.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실태

❍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태를 살펴봄2)

1) 외로움 측정

2) 인천연구원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8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표본 배분은 1차로 지역 배분(임의할당 후 비례배분) 

하였으며, 2, 3차는 성․연령별 비례배분을 실시함. 조사항목은 생활여건,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임(2025년 4월 9일-2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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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De Jong Gierveld Scale을 활용하였음. 감정적 

외로움 3문항과 사회적 외로움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동의 정도를 3점 

척도(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로 측정함

- 감정적 외로움 문항: ‘나는 텅 빈 공허함을 경험한다’,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종종 거절당한다고 느낀다’ 3개 문항

- 사회적 외로움 문항: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있다’,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 3개 문항

❍ 감정적 외로움 문항은 ‘보통이다’와 ‘그렇다’ 응답을 1점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다’ 응답을 0점으로 계산함. 사회적 외로움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보통이다’와 ‘그렇다’를 0점으로 계산함. 각 문항의 총합으로 외로움 

수준을 파악하였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3점 이상인 경우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함

(van Tilburg & De Jong Gierveld, 1999; De Jong Gierveld & van Tilburg, 

2006)

2) 외로움 조사 결과

(1) 외로움 실태

❍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구분 사례 수(분포)

외로움 집단 708(70.8%)

비외로움 집단 292(29.2%)

전체 1,000(100.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3〕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여부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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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2) 집단별 외로움 실태

① 성별

❍ 고령자의 외로움 여부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음. 남성의 72.6%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여성은 외로움 집단 비율이 69.2%로 나타남. 집단 

분석 결과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구분 남성 여성
외로움 342(72.6%) 366(69.2%)

외롭지 않음 129(27.4%) 163(30.8%)

전체 471(100.0%) 529(100.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4〕 고령자의 성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② 연령대

❍ 연령대별로 고령자의 외로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음. 60대 중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는 응답자는 405명(69.3%), 70대 외로움 집단은 200명(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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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외로움 집단은 103명(78.0%)으로 나타남. 집단 분석 결과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전 연령대에서 외로움 집단 비율이 유사함을 알 수 있음

구분 60대 70대 80대
외로움 집단 405(69.3%) 200(70.4%) 103(78.0%)

비외로움 집단 179(30.7%) 84(29.6%) 29(22.0%)

전체 584(100.0%) 284(100.0%) 132(100.0%)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5〕 고령자의 연령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③ 가구 형태

❍ 가구 형태별로 외로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6〕과 같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2 = 9.718, p <. 05). 1인 가구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78%인데 

반해 부부 가구는 70.8%, 자녀 동거 가구는 66.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구분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기타
Pearson’s 2(df)

외로움 집단 142(78.0%) 383(70.8%) 183(66.3%) 0(0.0%)

9.718(1)*비외로움 집단 40(22.0%) 158(29.2%) 93(33.7%) 1(100.0%)

전체 182(100.0%) 541(100.0%) 276(100.0%) 1(100.0%)

주: *p <.05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6〕 고령자의 가구형태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④ 교육 수준

❍ 교육 수준별로 외로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2 = 

9.027, p <. 05).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된 

비율은 77.5%, 중학교 졸업은 74.1%, 고등학교 졸업은 66.8%, 대학교 졸업 이상은 

71.2%를 보임. 학력이 낮을수록 외로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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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Pearson’s 2(df)
외로움 집단 145(77.5%) 152(74.1%) 332(66.8%) 79(71.2%)

9.072(1)*비외로움 집단 42(22.5%) 53(25.9%) 165(33.2%) 32(28.8%)

전체 187(100.0%) 205(100.0%) 497(100.0%) 111(100.0%)

주: *p <.05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7〕 고령자의 교육수준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⑤ 소득수준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외로움 집단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2 = 21.113, p <. 01).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은 외로움 집단 

비율이 82.6%, 100~200만 원은 77%인데 반해, 200~300만 원은 64.0%, 300~400

만 원은 68.6%, 400~500만 원은 64.2%, 500만 원 이상은 67.9%로 나타남. 

즉,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의 외로움 집단 비율이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 

집단 대비 높다고 볼 수 있음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Pearson’s 2(df)

외로움 

집단
114(82.6%) 164(77.0%) 121(64.0%) 120(68.6%) 79(64.2%) 110(67.9%)

21.113

(5)**
비외로움 

집단
24(17.4%) 49(23.0%) 68(36.0%) 55(31.4%) 44(35.8%) 52(32.1%)

전체 138(100.0%) 213(100.0%) 189(100.0%) 175(100.0%) 123(100.0%) 162(100.0%)

주: **p <.0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8〕 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⑥ 취업상태

❍ 취업상태별로 외로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2 = 14.214, 

p <. 001). 취업 중인 고령자의 경우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66.4%인데 

반해 미취업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77.6%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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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중 미취업 Pearson’s 2(df)
외로움 404(66.4%) 304(77.6%)

14.214(1)***외롭지 않음 204(33.6%) 88(22.4%)

전체 608(100.0%) 392(100.0%)

주: ***p <.00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9〕 고령자의 취업상태별 외로움 여부 (단위：명)

3) 건강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

❍ 고령자의 외로움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외로움은 신체건강(r = -.235, p < .01)과 정신건강(r = -.244, p < .01)과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음

구분 외로움 수준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

외로움 

수준

Pearson 상관 1 -.235** -.244**

유의확률(양측) .000 .000

N 1,000 1,000 1,000

주관적 

신체건강

Pearson 상관 -.235** 1 .608**

유의확률(양측) .000 .000

N 1000 1,000 1,000

주관적 

정신건강

Pearson 상관 -.244** .608** 1

유의확률(양측) .000 .000

N 1,000 1,000 1000

주: **p <.0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10〕 고령자의 외로움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로움 총합 변수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함. 선행연구 및 집단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파악된 

성별, 연령, 가구형태(독거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상태, 주관적 건강수준을 

독립변수로 활용함. 주관적 정신건강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제외함

- 연령: 연속변수로 활용함

- 성별: 남성을 준거변수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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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형태: 1인가구 여부로 파악함(준거변수: 1인가구)

-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을 준거변수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더미변수를 활용함

- 취업: 취업 중인 경우를 준거 변수로 활용함

- 가구소득: 200만 원 기준으로 하여 200만 원 미만을 준거변수로 설정함

❍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였음. 일반적으로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으로 판단하며, VIF 값이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함(Belsley, Kuh, & Welsch, 1980). 본 

연구의 모델은 VIF값이 1.1~3.9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SPSS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3-11〕과 같이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F = 8.651, p < .001). 외로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과, 취업여부, 주관적 신체건강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일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으며,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에 비해서 외로움 수준이 

낮고,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 반면에 연령, 가구형태, 소득수준, 교육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분석 결과는 외로움 수준은 독거여부, 소득수준, 연령에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줌. 

고령자의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 위주의 사회관계망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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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β
상수 5.92 *** .76 

남성 .26 * .11 .08 

연령 -.01 .01 -.05 

1인가구 .27 .15 .06 

소득수준(200만원 이하) .06 .13 .02 

초졸(대졸 대비) .06 .26 .01 

중졸(대졸 대비) -.05 .22 -.01 

고졸(대졸 대비) -.22 .18 -.06 

취업 -.24 * .12 -.07

주관적 신체건강 -.43 *** .07 -.20

Adj R2 .064

F(df)         8.651(9)***

주: *p <.05, ***p <.001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

〔표 3-11〕 고령자의 외로움 수준에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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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년 외로움과 일자리·여가 정책

1. 청년과 사회적 고립

1) 고립 청년의 개념적 특징

❍ 사회적 고립은 청년층에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함

- 2024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우리나라

의 평균 사회적 고립도는 33% 수준임

- 2025년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3)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5.3.11.)

- 청년층(19~39세)은 40세 이상보다 사회적 고립 수준이 낮으나, 연령 상승에 

따라 고립층으로 고착될 위험이 높음

Ÿ 통계청의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2가지 문항에 대해서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로 측정함

❍ 우리나라 고립·은둔 청년의 법적 정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됨 (2025년 3월 25일 제정, 2026년 3월 26일 시행)

- 법률은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4)으로 정의함 

- 제20조는 고립·은둔의 징후와 정도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의 개발·보급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정의와 측정 지표 

간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3) ‘취미만을 위해 외출’,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방에서만 나옴’, ‘방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임. 단, 임신·출산·장애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2022년 0.4%, 2024년 1.3%)는 

제외함
4) 고립과 은둔의 의미는 세밀하게 다르나, 보건복지부는 고립의 심화된 형태를 은둔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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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 청년의 유형화와 특성

❍ 보건복지부는 루벤의 사회네트워크 척도(LSNS-6+2)와 은둔척도(HQ-25)를 활용

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유형화함

- 고립척도와 은둔척도를 구분하여 비고립군과 고립위험군을 제외한 은둔, 고립+은

둔, 고립청년 등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함

(고립) LSNS-6+2
(은둔) HQ-25

17점 이상 13-16점 12점 이하

40점 이하 비고립군 ④ 고립위험군 ③ 고립 청년
41점 이상 ② 고립+은둔 ② 고립+은둔 ① 은둔 청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지침(2024)

〔표 4-1〕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 해당 척도를 토대로 고립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방향이 다르게 적용됨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등), 마음건강 등 -

은둔 특화
공동생활 홈(Home)

 - 수면 및 위생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낮음

높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독서/오리/가

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간단한 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지침(2024)

〔표 4-2〕 고립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방향

❍ 일자리 지원정책은 고립 수준이 낮은 청년에게 효과적이지만, 고립 수준이 높은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서 고립 수준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음(김지영 외, 2023)

-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를 통한 성취감과 소속감, 안정감 등 긍정적 심리적 변화

- 일자리를 통한 소속감은 고립의 심리적 감정 해소

- 일을 통한 성취감은 사회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발, 본인 존재에 대한 

안정감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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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고립 청년 현황5)

❍ 우리나라 고립 청년 수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측정되고 있으나, 대략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약 4.5%~ 5.0% 범위로 추정(김성아 외, 2022; 정세정 외, 2024)

- 현재 인천에서는 고립·은둔청년의 규모를 특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더불어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약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고,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확률표집 방식으로 모집단을 추정하고 표본을 

구성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따름

❍ 이러한 이유로 2023년에 수행된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김지영 외, 

2023)는 고립·은둔청년을 다룬 선행연구(김성아 외, 2022; 서울시, 2022; 정세정 

외 2022)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함 

❍ 본 연구도 이를 따라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함

- 김성아 등(2022)의 연구는 전국의 고립청년을 19~34세 인구의 5%로 추산함

- 고립 내에 은둔청년 개념을 포함한 서울시(2022)는 고립청년(은둔포함)의 비율을 

19~39세(서울시 청년 조례 기준) 인구의 4.5%로, 은둔청년만은 1.2%로 추정함

-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는 19~34세 

인천 청년인구의 2.4%를 은둔청년으로 추산함

❍ 이처럼 현재는 지역 청년 인구의 일정 비율로 고립·은둔청년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어서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고립·은둔청년의 수도 많게 추산되고 있음 

❍ 앞으로는 고립·은둔청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맞춤형 청년 관계망 회복 사업, 

지역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고립·은둔 단계별 개입 

체계를 설계하는 등 고립·은둔청년 정책을 고도화하고, 인천시-군·구-정신건강복지

센터 등이 협력하여 사회적 관계망 회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임

5) 신상준·김지영(2024)의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고, 「2024 인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함. 분석결과의 일부는 『인천 청년의 여가권 증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민경선·허효선, 2025)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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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은둔청년 실태

❍ 인천광역시는 2024년 상반기에 은둔 청·장년층(19~64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4 인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태조사」(인천시, 2024)를 수행하였음6)

- 최종 응답자 수는 총 2,052명(당사자 1,432명, 가족 620명)이고, 본 절에서는 

청년 은둔 당사자 1,119명의 응답 결과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6) 이 실태조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19~64세의 청·장년층들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된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적 대인관계를 차단해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된 채로 규칙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인천시 은둔청·장년으로 

정의함.

구분 청년
전체

고립청년 은둔청년
5.0%

(김성아 외, 2022)
4.5%

(서울시, 2022)
2.4%

(정세정 외, 2022)
1.2%

(서울시, 2022)

인천 825,926 41,296 37,167 19,822 9,911 

중구 52,761 2,638 2,374 1,266 633 

동구 12,677 634 570 304 152 

미추홀구 115,408 5,770 5,193 2,770 1,385 

연수구 110,791 5,540 4,986 2,659 1,329 

남동구 125,062 6,253 5,628 3,001 1,501 

부평구 139,097 6,955 6,259 3,338 1,669 

계양구 74,279 3,714 3,343 1,783 891 

서구 181,800 9,090 8,181 4,363 2,182 

강화군 9,934 497 447 238 119 

옹진군 4,117 206 185 99 49 

주: 김지영 등(2023)의 인천시 고립·은둔청년 규모 추정 방식을 따름.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행정구역(시군구)·1세별 주민등록인구’를 다운로드하여 재분석

〔표 4-3〕 인천시 고립·은둔청년(18~39세) 규모 추정(2025년 5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 전체(19~39세)      1,119 78.14 

전기청년(19~28세)        477 33.31 
후기청년(29~39세)        642 44.83 

중장년(40~64세)        313 21.86 
계      1,432 100.00 

〔표 4-4〕 「2024 인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태조사」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연구의 분석 대상
(단위: 명, %)



제4장 / 청년 외로움과 일자리·여가 정책

25

❍ 그리고 인천시 은둔청년 응답자를 전기청년(19~28세)과 후기청년(29~39세)으로 

구분해 분석을 시행함

- 청년 세대에 이행되는 생애과업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천 청년정책의 

정교화를 위하여 전기청년과 후기청년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함

❍ 인천 은둔청년의 은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업관련 어려움’으로 은둔하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전기청년 27.0%, 후기청년 46.0%로 가장 높음. 이는 취업 및 직업생활에서

의 어려움이 은둔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그림 4-1〕 인천 은둔청년의 은둔 이유 (단위: %)

❍ 인천 은둔청년의 첫 은둔시기가 20세 이상인 성인이 된 이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소년기까지는 학교와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 포함되어 일정한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되나, 이후 기존 보호체계 혹은 제도적 연결망에서 벗어나면서 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은둔인구 관련 정책은 성인기 초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은둔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선제적으로 좁혀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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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천 은둔청년의 첫 은둔 시기 (단위: %)

❍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수를 조사한 결과, 

전기은둔청년의 37.5%, 후기은둔청년의 47.5%가 ‘전혀 없다’, 전기은둔청년의 

41.5%, 후기은둔청년의 32.2%가 ‘1명’이라고 응답함

〔그림 4-3〕 인천 은둔청년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수
(단위：%)

❍ 인천 은둔청년이 집에서 자주 하는 활동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게임’, 

‘인터넷·스마트폰’을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이 조사결과는 여가시간에도 인천 은둔청년의 사회적 교류는 부재 혹은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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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인천 은둔청년이 집에서 자주 하는 활동 1순위 (단위：%)

❍ 인천 전기은둔청년과 후기은둔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후기은둔청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은둔이 장기화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즉, 은둔이 30대에 발생하거나 이 시기까지 이어질 경우, 취업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한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단절의 

심화 등으로 인해 기회 상실감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 또한 저하될 수 있음

구분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차이 검정

전기청년 2.43 0.046
0.28

t = 4.6578

df = 1,1117

p = 0.000***후기청년 2.15 0.039

주: *** p 〈 0.001

〔표 4-5〕 인천 은둔 전기청년과 후기청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

❍ 인천 은둔청년의 지원사업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일자리와 역량 개발과 관련한 지원사업에서 가장 높은 참여 의향을 보임

❍ 여가와 관련하여서는 ‘공예, 부업 등 공동작업 프로그램’, ‘휴식, 운동, 게임 등 

안식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여가 정책은 취업 역량 및 진로 개발 등과 연계함으로써 은둔청년의 사회관계망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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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참여자 간 자조모임’, 

‘정기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밀착 사례관리’, ‘소셜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프로그램에는 비교적 낮은 참여의향을 나타냄

❍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정책이 사회적 관계 기술 습득과 회복에 주목한다 

하더라도,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음

주: 전혀 없음(1점)~많이 있음(5점)의 범주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임.

〔그림 4-5〕 인천 은둔청년의 지원사업 참여 의향  (단위: 점)

❍ 청년 은둔 당사자들의 도움받으려는 의지가 타연령층 대비 높음

- 20대는 43.8%(113명), 30대는 55.5%(136명)로 확인되며, 40대는 51.8%(57

명), 50대는 44.2%(19명)

❍ 은둔 탈피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욕구는 주로 일자리 관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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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대 지원프로그램 욕구 순위 30대 지원프로그램 욕구

1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1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2 상점 이용쿠폰 지원 2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3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AI 역량, 

목공예 등)
4 상점 이용쿠폰 지원

5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5 생활서비스 지원(지역인근상점 연계)

〔표 4-6〕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중 청년의 지원프로그램 욕구 상위 5순위

❍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취업'

- 아울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라고 응답할 정도로 

일자리와 유사한 이유가 은둔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확인됨

항목
상담, 

심리 치료
아르바이
트나 취업

학업, 
진학

취미 활동
비슷한 

처지 사람 
만남

부모님, 
가족 노력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스스로

명상, 
글쓰기 등

빈도

(비율)

99

(16.1)

303

(49.1)

126

(20.4)

117

(18.9)

46

(7.4)

70

(11.3)

207

(33.3)

64

(10.3)

※ 20-30대 청년 총 616명 대비 비율, 중복응답

〔표 4-7〕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중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 조사 결과

❍ 재은둔 경험 청년은 33.8%(208명), 재은둔 이유는 학업 및 취업 어려움이 많음

항목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

가족과 갈등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

직장 내 갈등 
혹은 적응의 

어려움
빈도

(비율)

76

(12.3)

80

(13.0)

29

(4.7)

111

(17.9)

100

(16.1)

45

(7.2)

※ 20-30대 은둔생활 반복 경험이 있는 청년 총 254명 대비 비율

〔표 4-8〕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중 은둔 생활 반복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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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지자체와 비교

❍ 2023년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첫 전국 단위 조사인 「2023 

청년의 고립·은둔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함

❍ 그 결과 인천이 8.0%로, 서울(25.3%), 경기(22.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3.12.13.). 조사 시점인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9~39

세 중 인천시 인구가 5.9%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석결과는 타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청년 인구 규모 대비 고립·은둔청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

구분
빈도(명) 비율(%) 2023년 

인구추계 
구성비

은둔 고립 전체 은둔 고립 전체

서울 1,288 958 2,246 25.0 25.8 25.3 21.1 
부산 366 248 614 7.1 6.7 6.9 6.0 
대구 227 162 389 4.4 4.4 4.4 4.3 
인천 412 297 709 8.0 8.0 8.0 5.9 
광주 177 98 275 3.4 2.6 3.1 2.9 
대전 174 151 325 3.4 4.1 3.7 3.1 
울산 103 69 172 2.0 1.9 1.9 2.0 
세종 29 33 62 0.6 0.9 0.7 0.8 
경기 1,182 837 2,019 22.9 22.6 22.8 27.8 
강원 143 133 276 2.8 3.6 3.1 2.5 
충북 117 89 206 2.3 2.4 2.3 3.1 
충남 182 111 293 3.5 3.0 3.3 4.0 
전북 147 91 238 2.9 2.5 2.7 3.0 
전남 143 107 250 2.8 2.9 2.8 2.6 
경북 155 92 247 3.0 2.5 2.8 4.2 
경남 257 175 432 5.0 4.7 4.9 5.4 
제주 54 60 114 1.1 1.6 1.3 1.2 
전체 5,156 3,711 8,867 100.0 100.0 100.0 100.0 

주: 이 자료는 조사 대상을 19~39세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한 청년의 연령대인 18~39세와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타 시·도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참고함.

자료(출처): 김성아 등(2023, p.149)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의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췌함.

〔표 4-9〕 고립·은둔청년의 거주지역 분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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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3.12.13.)

〔그림 4-7〕 고립·은둔 청년의 거주 지역 (단위: %)

❍ 타지자체도 은둔 이유 1위는 직장·직업·취업 관련 일자리 사안

- 서울시: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45.5%

- 광주시: 직업 관련 어려움 26.3%, 대인관계 어려움 23.9%(2위)

- 부산시: 직업 관련 어려움 현재 당사자 37.5%, 과거 당사자 41.0%

- 경기도: '직업에 관련된 어려움(취업 준비, 실직, 퇴직 등)' 29.2%(892명), 은둔 

청년만 대상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39.1%(368명/942명)

❍ 재고립 사유도 직업 관련 이슈가 가장 높음

- 경기도: 재고립 청년 1,249명 중 직업 관련 어려움 29.9%(373명)

❍ 지원프로그램 욕구는 대체로 일자리 관련이 높음

- 서울시: '일자리나 공부 기회' 42.0%(3위), '경제적 지원' 57.2%(1위)

- 부산시: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현재 당사자 72.4%(2위), 과거 당사자 75.8%(1위)

- 경기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7.1%(772명, 2위), '경제적 지원' 23.3%(1,049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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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 청년 지원공간 현황

❍ 인천시는 2021년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고, 문화·여

가 부문에서는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역사 내 청년활동 공간 임대사업 운영, 제물포 

지하도상가 청년 특화 문화공간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 또한 인천에는 청년 전용공간으로 유유기지 인천 등 9곳이 조성되어 있음

- 2017년 10월 인천 청년공간 1호점인 ‘유유기지 인천’이 개소한 데 이어, 2025년 

인천 청년공간 9호점인 ‘남동구 청년꿈터’가 개소함

❍ 현재 전용공간을 기반으로 청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채롭게 진행됨

- 예컨대, 유유기지 인천은 3인 이상의 청년들이 관심분야와 관련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모임지원 IN-JOY’, 중구 청년내일기지는 청년의 취·창업 스터디 

및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청년 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및 음악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라이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공간명 위치 운영주체 주요 기능

유유기지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프로그램: 문화예술/진로·취업/창업/생활지원/소모임
•상담: 취준상담 1:1 컨설팅, 1:1 재무설계 상담

중구 

청년내일기지

중구

(영종)
중구청

•프로그램: 문화예술/진로·취업/창업/생활지원/소모임
•상담: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성격심리 검사·상담 등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동구 동구청

•프로그램: 문화예술/취·창업/소통·커뮤니티
•상담: 청년정책종합상담을 위한 ‘청년길잡이 스테이션’ 운영

연수청년자리 연수구 연수구청
•프로그램: 문화예술/진로·취업/창업/생활지원/소모임
•상담: 맞춤형 찰떡 상담소, 청년 취UP자리, 청년마음검진

남동구 

청년꿈터
남동구 남동구청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브랜드파인더
•상담: 심리상담

유유기지 부평 부평구 부평구청
•프로그램: 커뮤니티/문화·예술·건강/심리·정서
•상담: 일반 심리상담, 색채 심리상담, 자기탐색 상담 등

계양청년마당 계양구 계양구청
•프로그램: 취·창업/문화·예술/생활지원/소모임
•상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공유서재 운영

청년센터 

서구1939
서구 서구청 •프로그램: 진로·취업/창업/문화예술/생활지원/소모임

유유기지 강화 강화군 강화군청
•프로그램: 진로·취업/문화예술/심리·정서 등
•상담: 샌드위치상담소(1:1상담)

자료(출처): 인천청년포털 및 각 청년전용공간 홈페이지 참고

〔표 4-10〕 인천의 주요 청년 지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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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고립·은둔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운영함

-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고립·은둔청년 발굴, 청년미래센터 내방 상담 또는 전문인

력 현장 방문, 초기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공간명 위치 운영주체 주요 프로그램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미추홀구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

•글쓰기: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 능력 향상 훈련
•도예예술치료: 점토작업을 통한 자기 표현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요가: 호흡법을 통한 이완 및 동작으로 신체 균형,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미술치료: 미술 재료를 이용한 자기 이해 및 단계별 정서 지원 

집단치료 프로그램
•쿠킹클래스: 간단한 요리법을 습득하며 건강한 식사생활로의 안착 

프로그램
•관계이해: 건강한 집단 활동 경험을 통한 회복, 위로와 격려의 자조모

임
•나를 찾아가는 발걸음: 취업을 향한 사회성 역량강화,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등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리플렛

〔표 4-11〕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청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자료(출처): 연구자 촬영(2025.6.17.)

〔그림 4-8〕 인천시청년미래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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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로움 및 고립 청년 정책 사례

1. 외로움 부문 사례

1) 중앙부처 정책 사례

(1) 영국 ｢외로움 대처 전략｣
❍ 2018년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퇴치 전략을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외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 감정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감, 동료애의 상실감”으로 정의함

- 2018년 10월,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조 콕스 의원 최종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로움에 대한 차관급 리더쉽을 구축하였고, 「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을 발표함

❍ 중앙정부 중 총괄부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이며, 영국의 모든 부처인 

9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임

- 참여주체는 정부, 지방정부, 제3섹터, 기업, 비공식조직 등으로 다양함

주체 역할

중앙정부

(디지털･문화･미디어･
스포츠부+9개 부처)

∙ 컨트롤타워로서 공유･학습･혁신이 발생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독려함

∙ 정책 제공,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 수행

지방정부 ∙ 지역사회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해 관련 공간·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제3섹터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담당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도모함

고용주 ∙ 피고용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함

비공식적 조직
∙ 친구, 가족, 이웃 등에게도 자원봉사와 참여를 통해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모임 등을 연결시키고 지지할 것을 요구함

출처: 외로움에 대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연결된 사회(김아래미, 2023)

〔표 5-1〕 영국 외로움 대응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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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은 사회적 처방, 연결된 사회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외로움 측정지표 개발 및 연구,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 조성임

-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 

정서, 생활상의 욕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함

- 지역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간을 개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돕기 위해 교통망을 개선하고,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인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해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불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목표로 함

- 외로움 측정지표 개발 및 연구는 UCLA 외로움 척도를 바탕으로 외로움 측정지표

(간접 및 직접 지표 등 4개 문항)를 개발하고 배포함

-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 조성은 외로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조성함

구분 내용 

The 

Rural 

Coffee 

Caravan

∙ Rural Coffee Caravan은 Suffolk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만남의 공간을 

제공함

∙ 또한 Suffolk주 전역의 카페와 펍에서 35회에 걸쳐 정기적인 무료 커피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Meetup Monday를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것임. 이동식 

회의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황,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음

Chatty 

Cafe

∙ 2018년 8월 3일, 코스타 커피는 전국 3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채터 앤 나터(Chatter 

and Natter)' 테이블에서 고객 간 대화를 장려하는 '채티 카페(Chatty Café)' 프로그램을 

시작함

∙ 채티 카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소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 이 프로그램은 코스타 커피의 기존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역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함

출처: UK Government(2018)

〔표 5-2〕 영국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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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함

❍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했음

❍ 이에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하고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연계가 목적임

구분 내용 비고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

추진

체계

∙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수행: 광역·기초 지자체(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관 등)

∙ 재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연계 가능 서비스: 

 - 문화로 치유(문체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복지부)

 - 청년마음건강센터(복지부)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복지부)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복지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사업(복지부)

 -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 통합사례관리사업(복지부)

 - 온가족보듬사업(여가부)

주요

사업

∙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출처: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2025)

〔표 5-3〕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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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정책 사례

(1)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 고독 

고립 컨트롤타워 돌봄고독기획관을 신설하고, 2025년부터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2025년 8월 기준 복지실 산하에 ‘돌봄고독정책관’이 있으며, 외로움 사업은 

고독대응과 고독대응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5-1〕 서울시 조직도

자료(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내용

함께 
잇다

똑똑24

•외로움 안녕 120: 24시간 외로움 상담 콜센터(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5번을 누르면 연결)

•카카오톡 AI 상담: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 취득, 24시간 운영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로움 자가진단·상담을 하며 관련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소통 및 상담 공간을 
마련함.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여 중

몸·마음 챙김
•전 시민 마음투자 사업: 우울 불안 느끼는 시민 누구나 민간 심리상담 총 8회 지원
•중장년 건강동행 밥상: 요리수업, 식생활 교육, 도시락 제공 등
•어르신 건강장수센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제공

365 서울
챌린지

• 365일 서울 곳곳에 문화·체육·마음챙김 등 다양한 활동을 권장·유도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일상 속 활력 증진과 외로움 해소 도모

연결 
잇다

고립은둔 
발굴 진단

•위기정보 및 행정서비스 연계로 상시 발굴 체계 강화
•생활밀착업종(편의점, 고시원), 배달앱 협력과 신고채널 다각화

서울연결처방 •고립은둔 특성 진단을 통해서 서울연결처방을 제시함

소통 
잇다

하트웨어조성
•도시개발·정비 시 공간연결 강화: 녹지확충 및 녹지내 소통공간 조성, 오픈스페이스 조성
•세대간 소통형 복합공간 확보: 공공기여,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

공감 × 연대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집중 전개: 외로움·고립 은둔에 대한 캠페인 전개
•국제적 협력 기반 강화: 주요 해외도시,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등과 협력

자료(출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표 5-4〕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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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고립예방센터」

❍ 202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

되어 복지·고용·건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은둔·고립 청년, 중장년 

고립층을 조기 발굴하고 사례관리하는 상시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부터 

서울시 「고립예방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되어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등과 함께 외로움·고립은

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광역단위 실행기관이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이 센터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수행되는 외로움 대응사업의 통합 

허브 조직으로 기능하며, 데이터 기반 발굴–방문–연계의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행정형 ‘사회적 연결망 플랫폼’의 초석을 마련함

구분 내용

근거 ∙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2024.10.)

추진

체계

∙ 주관: 서울시 복지실

∙ 운영: 서울복지재단

∙ 조직: 외로움예방팀, 고립은둔대응팀, 지역협력팀, 스마트복지팀으로 구성

주요

사업

∙ 외로움예방지원 : 외로움 안녕 120(24시간 상담콜 운영)

∙ 고립은둔대응지원 : 서울연결처방,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등

∙ 민간·지역협력촉진 : 아름다운 동행가게, 고립예방협의체 지원 등

∙ 24시간 스마트돌봄 : 스마트돌봄서비스(5종) 관제·출동, 위기 시민 지원

∙ 인식개선·홍보 :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홍보, 고립가구 인식개선 및 연결포럼 등

비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표 5-5〕 서울시 「고립예방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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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 서울시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월에는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변화된 정책환

경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는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자립지원, 연결지원 3개 분야의 맞춤형 지원체

계를 강화하고 있음

❍ 25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상담, 사회적관계망 

등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로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60대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적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해부터는 중장년 프로그램 이용연령 

상한을 3세 연장·조정함(40~64세→40~67세)

구분 내용

근거 ∙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안심시행계획」

추진

체계

∙ 주관: 서울시 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시가족센터

∙ 형태: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크게 나뉨.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등 6개 

자치구가 독립형으로, 19개 자치구는 서울시가족센터 내에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요

사업
∙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 상담 / 사회적 관계망 / 상담 멘토링

비고

<강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라운지)>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센터(마음교실)>
출처: 1인가구도 든든하게! '병원동행, 사회관계망' 등 맞춤 지원(내 손안에 서울, 2025.3.31.) ,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종합안내서(서울시, 2025.5.20.)

〔표 5-6〕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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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서울마음편의점」

❍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2025년 3월부터 4곳의 ‘서울마음편의점’을 시범 운영 중임

-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겪는 시민이 편의점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주요 컨셉으로 구상함

❍ 서울시는 2025년 1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내 운영 가능한 독립 공간을 보유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 희망 시설을 

공모하여 접근성 좋은 4곳을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차례로 개소함

❍ 각 복지관 내 독립된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편의점 콘셉트로 꾸밈

- 공간 이름도 친근하게 지어 강북점은 ‘온(溫)동네 사랑방’, 도봉점은 ‘라지트’(라면 

아지트) 등으로 부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프로그램 존(zone)을 구성함

구분 내용

근거 ∙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2024.10.)

추진

체계

∙ 주관: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 운영: 자치구 사회복지관(도봉, 관악, 동대문, 강북 등 4개소,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 확대)

주요

사업

∙ 전문가·동료상담, 소모임·치유 프로그램

∙ 각 거점마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관악구) 고독생 청․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치유농업과 아로마테라피 체험 프로그램

 - (강북구) 중장년세대를 위한 재취업 준비 교실, 인문학 교실과 소규모 모임, 1대1 마음건강상담

 - (동대문구) 중장년 고립위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 운동, 영화감상 등 커뮤니티

 - (도봉구) 고립 위기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가 놀이 소모임, 외로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을 해주는 이동형 마음편의점

비고

<서울마을편의점 도봉점 2층(라지트)> <서울마을편의점 동대문점 3층(마음집)>

출처: 외로움 느끼는 시민들의 치유공간 '서울마음편의점'… 3월 말 운영 시작(서울시 보도자료, 2025.3.26.)

〔표 5-7〕 서울시 「서울마음편의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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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부천 온(溫)편의점」

❍ 부천시는 시민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공간으로 지역형 마음편의점 

‘부천 온(溫)편의점’을 조성했으며, 2025년 8월 5일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개소

하여 운영을 시작함

- 2023년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춤

❍ 부천 온편의점은 부천시 복지국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공간 운영은 삼정종합사회복

지관이 맡음

❍ 부천 온편의점은 힐링·식사·여가·정보의 4가지 테마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방문자들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청·장년 1인가구를 주요 대상층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예: 

독서모임, 원예치료 등)을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체계적 

정서지원 시스템을 갖출 계획임

구분 내용

근거 ∙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추진

체계

∙ 주관: 부천시 복지국, 돌봄지원과

∙ 운영: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원예, 아로마 테라피) / 자기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요리, 정리수납)

∙ 4가지 테마공간을 운영

 - 힐링존: 마사지, 족욕 등 몸과 마음의 휴식공간

 - 식사존: 1일 1회 라면·햇반 및 음료·차 등의 식사 제공

 - 플레이존: 스마트 영상기기를 통한 개별 영상 시청, 독서·보드게임 등 다양한 여가활동 향유

 - 스마트존: 컴퓨터를 활용한 자율 정보 검색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고

<부천 온편의점(삼정종합사회복지관 내) 전경> <부천 온편의점 3층>
출처: 온편의점 홍보물(부천시, 2025.8.26.), 부천시, 마음 돌봄 공간 '온(溫)편의점' 운영…"고립감 해소"(아시아경제 기사, 2025.8.6.)

〔표 5-8〕 부천시 「부천 온(溫)편의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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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 청년 부문 사례

1) 중앙부처 정책 사례

(1) 영국예술위원회 「Let’s Create 2020~2030」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2020년 발표한 「Let’s 

Create(2020~2030)」에서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 경험에 접근하고, 

창의성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함

- 이 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와 예술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Creative 

Health(건강과 웰빙을 위한 예술)’ 사업이 본격화됨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청년의 불안·스트레스·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창의적 활동이 기여함을 강조하며, 문화정책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설정함

- 특히 청년 고립의 원인을 사회·지역적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청년이 

고품질의 문화·창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형 창의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하고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는 ‘창의적 건강’ 접근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림 5-2〕 영국예술위원회 「Let’s Create 2020~2030」 기대효과

출처: Let’s Create Strategy 2020-2030(Arts council England, 202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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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 신설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도와 본격적인 취업 

준비 활동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임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밀착상담, 진로탐색, 외부연계활동)

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미래내일 일경험, 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함

❍ 사업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

램 제공,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

금 등의 연계임

-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임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여 심리상담과 건강·생활습관 

개선, 면접 코칭 등 장기간 밀착 지원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구분 내용 비고

근거 ∙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202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진

체계

∙ 주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운영: 각 지역의 청년센터 또는 관련 지자체 기관

∙ 재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사업비 일부 

지자체 매칭

주요

사업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출처: 고용24 홈페이지(https://m.work24.go.kr/wk/g/b/1100/busiIntro.do),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16점 발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9.30.)

〔표 5-9〕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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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사회연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한국심리학회와 협력으로 서울 동작구민 대상 ‘외로움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함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를 

제시하며, ‘연결사회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사회적 연결 회복을 문화정책의 한 

방향으로 제시함

❍ 이에 따라 2023년 5개 기관 중심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됨

❍ 2024년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2023년 기준 5개 지역거점센터가 대비 9개 

지역거점센터로 확대되었으며, 예산 또한 2023년 12.8억여 원 대비 2024년 17.1억

여 원으로 확대 편성됨

구분 내용 비고

근거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전국 지역거점센터 현황>

추진

체계

∙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 지역문화진흥원, 지역거점센터, 협력기관

주요

사업

∙ 광역거점형, 거점확산형,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협력기관 연계형, 지역거점센터 대상특화형, 

열린 시민참여형으로 구분

∙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 준비 단계는 대상 발굴에 초점을 맞춤. 마중물 

프로그램은 지역거점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민관협력 체계에 기반하여 발굴. 수시 

접수를 기반으로 대상자 모집

 - 추진 단계는 진단과 맞춤형 처방으로 구분

 - 관리 단계는 변화 측정과 후속 조치로 구분

출처: 2024 문화로사회연대 지역거점센터 운영성과분석 연구(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4),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기록집(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4)

〔표 5-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사회연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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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정책 사례

(1)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 2017년 최초의 청년공간인 ‘유유기지 인천’을 시작으로 청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총 10개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는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광역 자치단체별 

거점 청년지원센터'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운영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정됨

❍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인천청년센터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군·구 청년공간과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해 추진 실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청년 지원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수행하며, 청년정책 

종합 안내,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광역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인천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구분 내용

근거 ∙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2025)」

추진

체계

∙ 주관: 국무조정실,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인천테크노파크

주요

사업

∙ 찾아가는 1:多 재정교육' 프로그램

∙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

∙ 인천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공간 대관

∙ 주요 시설: 청년홀(다목적홀), 열정·도전기지(강의실), 소통·희망기지(상담실), 성장랩(면접부스)

비고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청년홀>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성장랩실>

출처: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20일 개소...청년정책 허브로(인천뉴스, 2025.3.20.)

〔표 5-11〕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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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 청년미래센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

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으로,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함

❍ 청년미래센터의 지원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함

- 고립·은둔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구분 내용

근거 ∙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2025)」,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보건복지부)

추진

체계

∙ 주관: 보건복지부, 인천시 복지정책과

∙ 운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

∙ 가족돌봄청년 

 - 자기돌봄비 지급(연 최대 200만원)

 -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청(소)년 본인)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고립·은둔 청년

 -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가족 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비고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상담실>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퀘렌시아(북카페)>

출처: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4.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tong_namgu/223883001627)

〔표 5-12〕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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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를 포함하여 청년미래센터는 전국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일자리 

정책은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과 타기관 연계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은 인천 가상회사, 충북게임팩토리 등임

Ÿ 인천 가상회사: 9시-18시 출근하여 밤낮 바뀐 생활 개선

Ÿ 충북게임팩토리: 지역 모바일 게임 업체 협력, 작은 성공 경험으로 자신감 회복

센터 프로그램 내용

인천

가상회사
최소 주3일 이상 청년미래센터에 출근하여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개인업무 수행

취업역량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 경험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기업탐방 기업 방문을 통한 직무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자원연계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고용센터와 연계

인청여성새일센터와 연계

충북

청년미래공방 단시간 근로 희망 고립은둔청년 일경험 제공 및 지원금 지원

청년미래연금교육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 및 재무·비재무 교육 지원

나와보자고용
한국고용정보원 진로·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 

지원

충북게임팩토리 모바일 게임 제작 가상회사 운영

충북미래카페 카페 운영 관리 가상회사 운영

울산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실내외 활동프로그램,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전북 - -

〔표 5-13〕 전국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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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하며, 발굴에서 진단, 지원, 사회진입, 사후관리

까지 통합 지원·관리를 목적으로 함

- 2022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함

❍ 28개 복지관·청년센터와 협력, 밀착지원을 통한 서울 전역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하며 

센터 내 고립·은둔청년 전용공간 조성, 교류·성장 및 아지트 거점으로 운영함

- 우리집처럼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집속의 집’ 컨셉으로 시설을 조성함

❍ 청년 상태, 욕구 및 참여 준비도에 따른 온·오프라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일상회복, 관계망 형성 및 사회진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 손목닥터9988, 정원처방사업 등 서울시 대표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제고함

구분 내용

근거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2023)

추진

체계

∙ 주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 운영: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주요

사업

∙ 청년 고립 정도 및 개별 상황에 따른 50개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 11개 복지관 및 16개 청년센터 거점 삼아 서울 전역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

∙ 5년 이상 중장기 추적 관리시스템 도입, 최적 회복플랜 설계 및 재발 예방

∙ 민관의 다양한 자원 발굴, 적재적소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비고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주방>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내방>

출처: 고립·은둔청년 세상 밖으로! 전국 최초 전담센터 개관(내 손안에 서울, 2024.9.12.),

"실수해도 괜찮아"…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내 손안에 서울, 2024.9.25.), 

서울 청년기지개센터 홈페이지(https://siryc.or.kr/)

〔표 5-14〕 서울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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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 광주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담센터를 개소함

- ｢은둔형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022~2026)｣과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

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 은둔형외톨이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 주요 목표는 은둔형외톨이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은둔형외톨이 전문 교육과정 

운영, 은둔형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은둔형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은둔형외톨이 수용성 확대 등임

구분 내용

배경
∙ ｢은둔형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022~2026)｣
∙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추진

체계

∙ 주관: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운영: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

• 은둔형외톨이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 은둔형외톨이지원 당사자, 가족 상담 및 교육

• 은둔형외톨이지원 당사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계획 및 수행

• 체계적인 조사, 통계 및 관련 연구 수행

•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비고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가족 간담회>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아무튼 출근 프로그램>
출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jtory.kr/introduce)

〔표 5-15〕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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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례

(1)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씨즈 「두더집」

❍ 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씨즈(Seeds)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망과 회복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두더집은 중요한 타자를 잃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된 청년들이 일상 회복·관계 

재구축·생활기술 습득을 통해 사회로 이행하도록 돕는 공간임

- 2022년 ‘말랑말랑 모임터’로 시작하여, 2023년 「두더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서울 두더집」에 이어 「제주 

두더집」을 개설함으로써 활동 지역을 확장함

〔그림 5-3〕 서울 두더집 정기 프로그램(2025년)

출처: 두더집 홈페이지(2025.10.17.)

❍ 정부 지원 없이 씨즈의 자체 후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며, 청년들이 스스로 

꾸미고 관리하는 자율적 운영방식을 지향함

- 1층은 거실·상담실·사무공간, 2층은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조모임·두

두학당(생활기술 및 인문학 수업)·미술심리치료·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음

❍ 두더집은 은둔과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회복의 문제로 바라보며, 

청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적 회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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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2013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하는학교’는 고립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년 이상 자립 과정을 돕는 장기 지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특징임

- 1단계: 일상 회복을 목표로 생활패턴 회복, 좋은 생활습관 형성, 문화체험 활동, 

인간관계 어려움 해소, 일 경험·체험, 식생활 안정, 자기이해와 탐색, 친구 만들기, 

개인 상담 등을 지원함

- 2단계: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

- 3단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들이 1년간 진로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현직자 멘토링, 진로교육, 인턴십 등을 지원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 회복 진로 탐색 일과 자립

사업명 괜찮은 하루 길찾기 학교 꽃길

사업

내용
▶

•고립청년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타인과의 관
계 형성을 지원

•생활패턴 회복, 좋은 생
활습관 형성, 문화체험 
활동, 인간관계 어려움 
해소, 일 경험·체험, 식
생활 안정, 자기이해와 
탐색, 친구 만들기, 개인
상담 등 지원

▶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
는 진로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경험 
축적 기회 지원

•바리스타 교육 및 카페 
체험, 사회복지 이론 교
육 및 기관 탐방, 영상 
촬영 및 편집 실습 등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
봄청년, 장기미취업청
년이 1년간 진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진로교
육, 심리상담, 인턴십, 
직업훈련 및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
접 실습 등 지원

자료(출처): 일하는학교 홈페이지(2025.10.29.)

〔표 5-16〕 일하는학교의 고립청년 지원 장기 지속 프로그램

❍ 이 외에도 고립청년들의 글쓰기 모임, 영화 토론 모임, 탁구 모임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 바리스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카페 그런날’ 운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일하는학교는 청년들이 직업적 어려움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이는 경향에 주목하

여,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 진로 탐색과 일 경험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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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중앙–지자체 협력체계의 강화

❍ 외로움과 고립 청년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중앙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여 「고립예방

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마을편의점」,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 등 

자체 조례와 재정에 기반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모델은 중앙정부 정책과 병행되면서도, 도시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목표로 한 자율형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됨

❍ 이에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 추진 구조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정립하여, 중앙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현장 실행이 조화를 이루는 협력형 사회연결정책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중앙–지자체 재정 투입의 현실화

❍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에서 이행될 때, 보조금 또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함

❍ 그러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 매칭체계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외로움 및 고립 청년 정책이 복지·고용·문화 등 복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부처 간 예산의 중복과 분절 방지 측면에서 통합 또는 연계가 바람직함

공간-비공간 기반의 병행 전략

❍ 외로움 및 고립 청년 정책은 공간형(커뮤니티 기반) 모델과 비공간형(방문상담·AI·심

리지원 등) 모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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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형 모델은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강점을, 비공간형 모델은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효율성에 강점을 지니므로, 두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지속적으

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마음편의점’과 ‘부천 온(溫)편의점’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관계망 

회복형 모델인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비공간 기반의 심리·진로지원형 프로그

램임

지자체 실험의 제도화 및 확산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보다 앞서 외로움·고립 대응정책을 

실험적·시범적 형태로 추진하며 다양한 현장형 실행모델을 축적하고 있음

❍ 이러한 지자체의 실험적 모델은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정규사업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험성과를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정책 실험·평가·제도화

의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세대 통합형 접근의 필요성

❍ 외로움 및 고립 청년 정책은 주로 노년층 또는 청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중장년층에서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은 세대 구분을 넘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세대통합형 

사회연결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 재정·공간 기반의 복합적 접근, 그리고 세대 간 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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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적 제언

1. 외로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설계 필요

❍ 우리나라는 결과로서 ‘고독사’ 대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과정으로서 ‘외로움’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은 약한 편임

-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영국은 전 세대에 걸쳐 외로움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은 이에 비하여 사회적 문제로서 ‘고독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반하

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화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영향으로 인하여 결과로서 ‘고독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립과 

고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의 ‘과정’으로 볼 때,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경우 성별, 연령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커서 측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사회적 고립 당사자들이 도움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각 개인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예: 일자리나 의료 서비스 등), 이를 극복할 수 있음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것은 주관적 감정임. 각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한 정책 및 사업 설계가 요구됨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경우 각 개인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생활 환경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설계가 요구됨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단계별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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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를 결합한 일자리 

또는 학습활동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으로,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복합형 지원방안이 요구됨

-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외로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노인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대상별 또는 지역별 접근 역시 필요함

- 김은하 외(2023)의 고독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의 위험군은 ‘기초생활수

급자’, ‘도시 거주 장년 남성’, ‘노인’, ‘은둔 청년’이며 일부 지역에 따라 고독사 

빈출지역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위의 모든 대상이 ‘외로움’ 정책의 대상이라고 단언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외로움의 정책 대상임이 분명하

며, ‘은둔 청년’ 역시 사회적 고립의 대상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 

대상을 범위로 하였으나, 향후 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동시에 위 연구에 따르면, 도시의 물리적 환경 역시 외로움을 심화시키며, 동시에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다만, 외로움 정책의 대상은 개별적 사회서비스 전달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상담과 외로움 측정지표 결과에 따른 

처방이 필요함

-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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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인구 특성상 전통적인 확률표집 방식으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로움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인천시 사회조사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추가하고, 사회적 관계 현황 및 이와 관련한 감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인천시민 중 외로움 수준이 높은 세대, 성별, 지역, 가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 건강, 가족구조 등과 외로움 정도 간 상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외로움 고위험군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이어서, 인천시가 사회서비스원, 정신건강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고립·은둔인구를 발굴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시행해 이들의 생활실태, 고립·

은둔 계기, 정서적 상태, 대인관계 경험, 정책적·사회적 욕구 등을 파악함

- 이는 고립·은둔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와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아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증거 기반의 외로움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발굴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해 패널조사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고립·은둔의 발생 원인, 지속 경로, 재진입 위험성 등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외로움 정책이 생애 단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해소하고, 세대 통합적 관점의 외로움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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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가구 형성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존재하며, 

부부 중심의 2인 가구가 가장 일반적임

❍ 노인은 기본적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2인 가구라고 할 때에도 돌보는 

대상과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2인 가구라고 할 때에도 1인 가구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음

❍ 돌봄 관계가 서로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외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1차적 돌봄 관계의 유지에 틈이 발생할 경우 외로움이 대상이 되며, 이 때 공공의 

역할 개입이 필요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인의 외로움에 대하여 접근하기 위해서는 1) 물리적 환경의 

1인 가구 여부 2) 돌봄의 시각에서 2인 가구 3) 정신적 측면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인식 4) 신체적 측면에서의 외로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로움’ 정도와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객관적 근거(데이터,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 특히 외로움의 영역의 경우 예방적 접근이며 정신건강의 영역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을 검증해야 함. 이를 통해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정혜은, 

2025)

-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 성과지표 설정 및 사후 평가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58

외로운 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필요: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통하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음 

❍ 특히 건강한 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을 돌봄으로써 본인의 외로움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외로운 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필요: 정보제공과 AI 활용

❍ 최근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서비스 등을 통한 

안부확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김은하 외, 2023)

- AI, IoT 등을 활용하여 일상적이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할 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정서적으로는 전화안부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 물리적으로 가족과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돌봄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고독에 취약한 가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정보기술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AI 돌봄 로봇인 효돌이, 효순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정보기술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임

기능 세부 내용
교류 기능 말벗 기능

모니터링
24시간 움직임 감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직접 통화 연결
일상 지원 안부 확인, 복약 알림, 식사·수면 리마인더

인지 강화 콘텐츠 노래, 체조, 퀴즈, 종교말씀 등

자료(출처): ㈜효돌 쇼핑몰(2025), 정혜은(2025) 재인용

〔표 6-1〕 AI 돌봄 로봇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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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극복을 위한 공간 활용: 노인 대상

❍ 외로움 극복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기존의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됨

- 기존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카페 등을 확대 운영하며, 이에 외로

움 관련 측정과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기존 소셜다이닝 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외로움과 

함께 영양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특히 

고령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 운영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의하면 남성 노인일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남성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됨(정혜은, 2025)

- 남성 노인의 경우 가장 우선시하는 활동이 ‘건강 및 스포츠 활동’임.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남성 노인의 특징을 활용하여 공방(workshop) 형태 사업도 제공할 수 

있음. 활동 유형은 목공·DIY 작업, 자전거 수리, 컴퓨터 및 디지털 기술 학습,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건강 교육 세미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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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로운’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일자리 개발 필요

❍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외로운 청년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게 

하는 방안임

❍ 따라서 ‘소득’으로서의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연습하고 이를 익히게 하는 방안으로서의 

일자리 개발 필요

1) 고립 수준별 차등적 일자리에 대한 이해 필요

❍ 고립도에 따른 차등적 지원 필요

- 고립도가 높은 경우, 일상회복, 관계기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필요, 다만, 고립도가 높은 경우에도 단순 관계기술 훈련이 아니라 일자리 프로그램 

병행(김지영 외, 2023)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함

- 고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 일자리 연계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득 

수단’으로서의 일자리와 연계 

❍ 일자리는 고립을 높이면서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 즉, 고립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일자리를 통하여 각 개인의 

고립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

2) 대인관계의 피로도가 적은 일자리 제공

❍ 고립 청년의 대인관계 회피 경향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고립 

청년은 고립의 기간에 따라 대인관계 회피 정도가 다를 수 있음. 대면 관계가 

비대면 관계보다 적어지는 사회 속에서 고립 청년의 대인관계 회피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이 요구됨

- 충북게임팩토리: 개발자 특성상 대인관계 노력 적어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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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만 고립 수준 개선이 제한적이어서 보완적 형태로 제공 필요

❍ 작은 성공을 통한 자존감 회복 후 점차 대인관계 도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이 단독이나 소수로 일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업무도 병행할 수 있음

3) 사회적 관계기술 훈련을 동반한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개발

❍ 직장 내 갈등이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관계적 

어려움과 부족함이 내재 시 직장 갈등 대응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 점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인천시 실태조사: 퇴사 이유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24.1%

❍ 일자리 지속성 담보를 위한 관계 기술 훈련 병행이 필수이며, 이는 보통의 직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요소임

4)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 개발과 지원

❍ 고립 청년의 낮밤 바뀐 생활로 9시-18시 근무 어려움

- 단시간 근로를 통해 점차 근무 시간 확대

- 공공근로 통해 성취감, 소속감, 안정감 향상(김지영 외, 2023)

❍ 공공근로는 자격·경력 문턱 낮아 고립 청년에게 적합

- 선행연구는 고립 청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고립 

청년이 성취감, 소속감, 안정감 등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음을 보고함(김지영 

외, 2023)

-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는 자격이나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는 문턱이 낮은 

일자리로서 자격과 경력이 부족한 고립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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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극복을 위한 공간 활용: 청년 대상

❍ 유휴공간을 활용한 외로움 거점 조성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청년공간 내 소규모 유휴공간이나 저활용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외로움 대응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 카페형 오픈 라운지 형태로 조성해 누구나 쉽게 방문 가능하도록 설계 권장

- 인테리어는 서울·부천 사례처럼 아늑한 소파·책·간단한 음료를 구비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유유기지 활용을 통한 외로움 극복과 여가 제공 가능성 탐색

- 청년들이 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충·개선하고자 인천의 

청년 전용공간인 ‘유유기지’에 주목

- 인천시는 2017년 이후 유유기지 등 청년 전용공간을 각 군·구에 설치해왔으나, 

아직 접근성이 미흡한 지역이 있고 이용 활성화라는 과제가 남아있음

- 이에 청년 전용 공간의 권역별 확대와 함께,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여가공간 

및 직장인들을 위한 여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공공 공간에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모이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함 

- 청년들의 온라인 이용이 많고 온라인 환경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층의 생애과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

- 카페, 공유 주방, 공방 등의 공간을 통하여 활동을 통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또래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동료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촘촘하고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지원

❍ 단계적 확장 전략 필요

- 우선 파일럿 거점 공간 몇 곳을 지정해 효과 검증 후 점진적 확대 전략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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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공간, 폐교 활용 등 타 분야와 연계가능한 중·장기적 전략도 발굴할 

수 있음

- 향후 신축 공공시설·주거단지에는 커뮤니티룸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실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외로움 극복을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 대상

❍ 여가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여가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인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시설 및 프로그램 등으로 넓혀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야 함

- 인천 FC 등의 스포츠 관람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박물관 등 문화기관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감력과 창의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결 감각을 강화하며, 타인 및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함

- 특히 현대사회에서 박물관, 미술관은 문화유산과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관

을 넘어, 당면한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플랫폼으

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은 고립된 개인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편안하게 

사회적 교류를 시작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됨(김은진, 2015)

- 이미 박물관, 미술관은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고립감 완화, 자신감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음(Wallen 

& Docherty-Hughes, 2022)

Ÿ 유럽박물관기관네트워크(The Network of European Museum Organisatio

ns: NEMO)는 박물관 관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와 타인과 상호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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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함. 실제로 

영국 콘월(Cornwall) 지역 박물관들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별도로 기획하고, 이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고독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는 활동을 전개함(NEMO, 2019)

- 따라서 인천시는 고립·은둔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기관·복지기관·심리상담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며, 예술치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활용하여, 문화 및 체육 

관람·참여활동 시 환급률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이러한 접근은 문화·

체육 활동을 직접 유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전략 필요

- 예산 부담이 큰 회원제·포인트제 대신, 정기 소모임·동아리 중심의 단순 운영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

- 지역별 인구구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Ÿ 청년 대상: 자조 모임, 취미 클래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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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의 설계와 본 연구의 한계

다층적 협력 시스템과 조정 기구 설계

❍ 사회적 고립 청년 대응을 위해서는 2026년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으로 전국 청년미래

센터 확대 예정,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기대

❍ 정책 추진체계 확립 필요: 영국의 경우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건강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가치와 결합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한 

바 있음

❍ 인천시는 보건복지국의 고립은둔지원팀, 마음건강팀 운영을 통하여 돌봄, 고독사, 

자살예방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외로움TF를 통하여 외로움 정책 및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음

- 다만, 현재 설립된 외로움TF는 기존의 고립은둔지원팀과, 마음건강팀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짐

〔표 6-2〕 인천시 외로움 TF 업무 범위

복지정책과 업무 비고

단장 외로움TF 총괄

고립은둔지원팀

외로움 종합대책,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재구조화 (신규)
돌봄종사자 처우, 일상돌봄서비스 운영관리, 돌봄서비스지원단, 

청년사회서비스단, 취약지 지원사업
기존

청년미래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기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존

마음건강지원팀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자살위험환경개선, 생명사

랑 위기대응 및 응급 네트워크
기존

고독사 정책 개발 및 예방,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 자살예방사업
기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사업, 1인가구 지원조례 및 1인가구 포털관리
기존

❍ 외로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 문화체육국, 각 군구 보건소도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중간조직으로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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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거버넌스도 필요함. 이들간 

‘창의적 건강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됨. 

❍ 다만, 현재의 외로움TF나 설치 예정인 외로움국은 다층적 협력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다음의 관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가+지역 봉사자’ 혼합 운영을 통해 운영 인건비 부담 최소화 관점을 설정

- 복지관 기존 프로그램 및 공간과 연결하여 효율적 자원 활용을 전제로 함

〔표 6-3〕 인천시민을 위한 외로움 대응과제

구분 내용

조직의 재구축

- 대상별 상담창구 정비: 노인의 경우 통합돌봄창구와 함께 운용, 청년의 

경우 청년미래센터 중심

- 욕구파악, 정보수집, 외로움대응지원을 위한 권역센터 확대

- 전문직, 전문가 등 활용가능한 자원 네트워크

- 지역자원(공간, 시설, 일자리 등)의 확보

개별 욕구파악

-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스, 수도, 관리사무소 등) 활용한 욕구 파악

- 주민조직 및 커뮤니티를 활용한 욕구파악

- 지역자원 지도만들기, 돌봄 네트워크 구축

- 개인정보보호체계 마련

지원거부 등 지원 곤란 

사례에 대한 접근 

- 관계형성, 계속적인 지지체계 마련을 통한 지원

- 이용자 중심의 지원팀 형성, 주요 리더 중심의 발굴 및 연계

지역자원개발, 커뮤니티 

활동 추진

- 주민인식 개선, 주민 중심의 지역만들기 추진과 연계

- 주민리더 등 인재 양성

-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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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연속성 기반 정책 공백 해소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한 시기만의 문제가 아닌 생애 경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험으로 인식하고, 현재 정책 공백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현재 국내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외로움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관심과 지원이 주로 청년 및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두드러짐

❍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외로움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으며, 청년층의 고립 및 은둔 현상 증가 역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정책적 대응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이상인 외, 2021)

❍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장년층의 고립, 은둔, 외로움 문제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와 40대가 60대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 2024.

10.17.), 정부의 고립·은둔·고독 개선사업 가운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주영, 2025.10.6.) 

❍ 더욱이 청년기에 경험한 고립·은둔 문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 

- 청년기는 생애 중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시기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으로 형성된 ‘삶의 경로’에서 벗어나 실패를 거듭하며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하기 

쉬운 시기임(박주홍, 2023). 그런데 청년기의 고립·은둔 경험은 일시적인 현상으

로 끝나지 않고, 이후 중장년기로 진입한 후에도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재진입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가 살펴본 인천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도 재은둔 경험 청년은 

33.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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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청년기에 겪은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중장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외로움 정책의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년기 외로움으로 유발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청년기 고립 사유의 중장년기 이행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재취업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 지원사업, 돌봄 부재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관계 강화 지원, 자기효능감 증진 지원사업의 

설계를 제안함

본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정책의 대표적 대상으로 고립은둔청년과 노인을 설정하였음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도시거주 장년 남성 등도 외로움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역에 따라 이러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음

❍ 특히, 외로움 정책은 하나의 부서 업무일 뿐 아니라, 일자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 사업 

및 과제 발굴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사업 전체를 통하여 외로움 사업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청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관점에서 외로움 정책을 해석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전 사업을 외로움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시민들의 개별 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과제 도출이 요구됨. 본 연구는 이러한 근거 기반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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